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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강 인식의 선험성과 인식에서의 주체의 역할 Ⅲ   
   
  
(1교시) 
 
 
인식론의 쟁점 1 : 인식의 선험성, 혹은 인식에서의 주체의 역할 (2) 
- 칸트, 비트겐슈타인, 하버마스  
 
2. 선험적 요소는 논리적인 것이다. : 칸트  
 
* 인식 주체의 종합 작용  
- 주어지는 재료(감각 자료)들을 종합하는 능력 
- 감각 자료들에 형식을 부여하는 능력 
- 논리적 구조를 선험적으로 가짐 (범주) 
 
1) 인간 주관이 객관세계에 대하여 보편타당한 필연적 인식을 갖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? 
- 중세 : 신 (인간과 세계의 매개자/ 공통의 창조근거) 
- 근대 합리론자 : 신 → 신이 우리 이성에 부여한 본유관념 
→ 보편타당성, 필연성은 확보. 그러나 공허함(내용이 없다). 분석명제. 독단론으로 
- 근대 경험론자 : 감각경험 + 귀납적 추론  
→ 객관성(내용) 확보, 그러나 필연성, 보편타당성 확보 불가능. 종합명제. 회의론으로 
- ‘선험적 종합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?’라는 질문 제기 
- 뉴튼 물리학을 선험적 종합판단에 기반한 지식으로 전제 
- 선험적 (필연성, 보편타당성) + 종합판단 (객관성) 
 
2) 칸트의 해결 : 인식 주체의 선험적 요소가 그 대답이다. 
“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더불어 시작하기는 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경험으로부터 생겨 
나오지는 않는다.” 
- 우리 인간이 우리 밖의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감각이다. 
- 감각 없이는 내용 있는(실질적인) 인식은 얻을 수 없다. 
- 감각 자료들 자체는 “잡다”해서 정리정돈 되어야 하나의 사물로 인식된다. 
- 정리 정돈하는 틀(형식)이 필요한데 이 틀 자체는 감각 재료가 아니다.  
- 이 틀이 바로 선험적 
ⅰ) 감성의 형식 : 공간, 시간 표상 
ⅱ) 지성의 형식 : 순수 지성 개념 (범주) 
- 이 틀의 작동 없이는 아무런 인식도 생겨나지 않는다. 
- 주체는 자신의 고유한 틀에 따라 세계를 보고 이해한다. 
- 인식대상으로서의 세계는 그 형식에 따라 보여지고 이해되기에 그 형식에 인식된 세계에 대한 
객관적 타당성을 가진다.  
- 인간이라면 세계를 보고 읽는 하나의 공통적 틀이 존재한다. (의식 일반, 초월적 통각) 
→ [순수이성비판]은 그 틀을 해명하는 것이다. 
- 그 틀은 ‘초월적’(traszendental)이다. 
(ⅰ) 선험적이면서 (그 자체는 경험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경험에 앞서 있다) 
(ⅱ)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. (우리는 그 틀에 따라서만 세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) 
- 그 틀은 우리 사유의 활동이 드러나는 논리학에 반영되어 있다. 
 
3) 선험적 틀의 내용 
- 인식 = 직관 + 사유 
- 감성 : 직관능력 (감각, 지각하는 능력) ; 수동적 
- 지성 : 사유능력 (직관된 표상들을 비교, 종합하여 개념에 따라 판단) ; 자발적 
- 이성 : 추리능력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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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관의 형식 : 시간과 공간 
- 사유의 형식 : 범주 
(매순간 다른 모습으로 지각되는 대상을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: ‘하나’라는 단
일성의 범주 때문) 
  
 
(2교시) 
 
 
4) 현상과 사물 자체 
- 우리 의식(주관)이 감각이라는 통로를 통해 주어지는 재료들을 자신이 산출해 낸, 따라서 선험
적인, 질서 표상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인식한다. 
- 무엇인가가 인식됨으로써 그것은 우리에게 대상으로 비로소 존재한다.(관념론) 
→ 의식의 선험적인 ‘순수한 원리(ratio pura)'들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자, 인식된 사
물, 즉 우리에 대해 존재하는 것을 존재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기도 하다. 
- 이런 의식의 기능을 “초월적(transzendental)"이라 부름 
- 초월적 의식이 물질재료까지 만들어 내지는 않지만, 존재자의 보편적 존재 규정이 되기에 인간 
이성은 “부분적으로는” 현상세계의 “창조자”이다. 
- 사물의 존재는 우리의 의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자 일반이 우리의 의식에 의해 규정된
다. (초월적 관념론) :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 
- 시간과 공간의 형식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인식이 가능하다 : 현상 
- ‘사물 자체(Ding an sich)는 한계 개념  
- 초월적 관념론(=경험적 실재론) :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대상, 시공간 안에서 직관 가능
한 모든 것은 경험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실재하는 것이다. 그러나 초월적 관점에서 보면 그
것들은 어디까지나 현상일 뿐이다. 
 
* 헤겔의 비판 : “따라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: 우리들이 인식하기에 앞서서 우선 인
식능력을 인식하여야 한다: 그것은 우리들이 물에 뛰어들기에 앞서서 수영하려고 하는 욕구와 동
일하다. 인식능력의 탐구는 그 자체가 인식적이다. 그러므로 인식 능력이 목적으로 삼으려는 것에 
도달할 수는 없다. 왜냐하면 인식 능력 자체가 인식이기 때문에… ” <철학사 강의>  
  
 


